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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잎들깨는 전국 재배면적이 약 1,000ha이며 경남 밀양시와 충남 금산군이 주산지로 전국 물량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잎들깨는 주로 토양 환경에서 재식거리는 10x5cm, 7x7cm 간격으로 밀식으로 재배하고 있으나, 최근 잎들깨 연작으로 인한 

생리장해, 토양유래 병원균의 피해 등으로 수경재배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펄라이트, 코코피트 등 고체 

배지를 활용한 수경재배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잎들깨에 적합한 수경재배의 재배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재식거리에 따른 엽수량성과 생육 비교를 통하여 잎들깨 수경재배 시 최적 재식거리 조건을 찾아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잎들깨 품종 중 동계에 재배 생육이 우수한 ‘남천’과 하계 재배 생육이 우수한 ‘상엽’ 2품종을 이용하였다. 잎들깨 

수경재배를 위해 배드는 가로 0.9m, 세로 18m를 제작하였으며 배지로 펄라이트 고체배지를 사용하였고, 엽채류표준양액 기

준으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한시간 간격으로 40L씩 시비하였다. 품종별로 재식거리는 10×5cm, 10×7cm, 10×10cm 간격으

로 한구역당 각각 180주, 120주, 90주를 심었으며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파종은 9월 1일에 직파하였고 다음 

해 4월 20일까지 분지는 모두 제거하면서 원줄기의 4마디부터 상품잎을 채엽 하였다. 온도는 야간 10℃ 이상을 유지했으며 

24:00〜04:00까지 4시간 조명을 해 꽃이 피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항목은 채엽한 모든 기간 동안 엽무게, 엽수의 합계를 조사

하였으며, 성숙기때 구역별로 10개체씩 줄기길이, 마디수, 줄기굵기, 최대엽장, 속잎길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한달에 한번 상

품잎의 엽장, 엽폭, 잎자루두께, 잎끝두께를 10개씩 조사했으며, 저장성을 알아보기 위해 꼭지갈변, 물러짐, 신선도를 조사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수경재배 시 재식거리에 따른 엽수량성을 비교한 결과 ‘남천’과 ‘상엽’ 품종 모두 10x5cm 간격으로 재식 하였을 때 10a당 엽무

게(남천 9,278kg, 상엽 7,901kg)와 10a 당 엽수(남천 5,546천매, 상엽 5.043천매)가 가장 많았으며 재식 간격이 넓을수록 잎무

게와 잎수가 감소하였다. 생육 특성으로는 두 품종 모두 재식거리에 따라 마디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식거리가 넓을

수록 줄기길이가 짧고 굵기가 두꺼워져 좀 더 단단하게 생육함을 보였다. 또한 최대엽장의 크기가 커지고 상품잎당 속잎비율

이 커져 속잎신장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잎자루와 잎 끝의 두께는 차이가 없었고 꼭지갈변, 물러짐, 신선도의 저장성은 재식

거리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앞으로도 수경재배에 적합한 재배법 확립을 위해 추가적인 재배 양식 연구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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